
2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
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eISSN :  2671-6119
pISSN :  2289-0823

Copyright: © 2021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https://doi.org/10.12972/mpca.20210006

A Study on Participation in Woljeongsa Short-
ter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Program
: Focused on Ordinary People
Shon, Kang Suk1, Cho, Jae Sung(Ji Il)2, Jeong, So Mi3*

1Professor, Counseling Major, Department of Buddhism, Graduate school, Joong-Ang Sangha University
2Post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Buddhism, Graduate School, Joong-Ang Sangha University
3Assistant Professor, Bureau of Innovative Higher Education, Dongyang University

월정사 단기출가 프로그램 참여 연구
: 일반인을 중심으로
손강숙1, 조재성2, 정소미3*

1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상담학전공 교수, 2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대학원생, 3동양대학교 
미래교육혁신원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angelica66@hanmail.net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hort-term export experience of people who 
experienced the middle-aged crisis and faced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For this purpose,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middle-aged people in their 40s and 60s 
who had the Short-ter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experience and analyzed by a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tives for the Short-ter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among middle-
aged people, two domains, cognitive and emotional, were derived. In the cognitive aspect, two 
categories were derived: the question of existence, ‘Who am I? and ‘objective awareness of ‘me’.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that caused the short-term homework experience 
to change, two domains were derived: 'experience self and experience authenticity'. In the 
domain of ​​'experience self', two categories were derived: the time I met the ‘I’ and the reflection 
on ‘I’. Third, as a result of exploring how the Short-ter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experiences are currently being used in daily life, two domains were derived: discovery of a new 
direction of life in the future, and change of relationship with socia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composition of temple stays for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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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출가경험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가학교는 공동체 수행을 통

하여 스스로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졸업 이후 일상생활에서 출가자의 마음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신
과 세상을 의미 있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는 마음출가학교,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 외국
인 출가학교, 장기 출가학교와 함께 주부 여성 출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월정사는 출가학교 프로그램의 경험은 ‘겹겹이 쌓여있는 
무명업장을 벗겨내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제25교구본사 봉선사도 단
기출가학교 형식으로 1주일 과정의 단기출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여 재가자들에게 승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창 선운
사는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단기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는데,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되는 선운사 단기출가는 불교의 강학, 경전 독송, 1080배, 참선, 철야정진, 오후 불식 등 수행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남양주 봉선사는 ‘붓다의 향기’를 주제로 단기출가와 일반 템플스테이가 가미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걷기명상, 108배, 108염주 
만들기, 차 명상 등의 수행 프로그램과 강학, 염불, 사찰음식, 요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도 4년 과정의 단기출가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학인스님들과 동일한 특전을 제공하면서도 졸업 후 진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불교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출가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조계종 교육원과 한국불교문화 사업단은 청년출가학교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 출가학교는 과거 은둔과 고행의 출가자상이 아닌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자비를 나누
는 출가자 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고된 수행생활이라는 출가의 고정관념을 없애고 젊은 층에게 출가가 또 하나
의 삶의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출가학교 참여자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출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으며’, ‘출가라는 것이 어
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종교 같지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월정사 단기출가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결과(김정귀, 2017: 150-151), 단기출가는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박부숙과 이수경(2016: 15-20)이 동자승 단기출가자를 대상으로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마음가꾸기를 진행한 결과, 동
자승들은 출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성의 싹을 키우게 되었고, 생명의 귀중함과 노작의 즐거움을 느꼈으며, 모든 생명과 존재의 소
중함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의 출가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 기르기 등 자기성
장의 시간이 되었다. 단기출가 프로그램 참여이후 동자승은 일반인들에게 포교역할을 하였으며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부처님의 가
르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고, 사회·정서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유아에서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출가경험은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바탕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현행 만 50세까지인 출가 제한 연령을 높이는 은퇴자 출가제도를 추진하면서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출가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2021). 출가 문의는 일반출가 문의가 약 50%, 은퇴출가 문의가 약 30%, 나머지
는 청소년 출가 문의로, 은퇴출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TN, 2020). 일반출가의 경우 13세에서 50세 이
하로 은퇴출가법 시행 이전까지는 사실상 중년층의 출가가 불가능했다. 은퇴출가자는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 각 분야에서 15

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들로 이루어지며 은퇴출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희연(2016)에 의하면, 출가를 
희망하는 중년의 출가의 이유는 ‘삶의 공허’로, 세상의 각박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의미있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경향
신문). Frankl(1969:3-12)은 실존적 공허는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였다. 따라
서,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중년들에게 삶의 의미의 회복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가
정, 사회에서 무시하거나 억압해야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가정의 중심축인 중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김춘경, 2010: 1800-1801; 박정희, 설정희, 천
성문, 2017:144-147), 현 시점에서 중년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해 중년의 변화와 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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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의 삶의 의미와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단기출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의 단기출가
의 동기는 중년의 삶의 문제, 극복방안의 선택,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 있어서 많은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며, 그
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될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단기출가 경험은 결국 불교적인 관점을 통한 삶의 변화의 동기를 불러일
으키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통한 일상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년의 변화와 단기출가
의 관련성을 논의함으로써 추후 불교계에서 중년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
한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의 시기는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수입과 여가 증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과 같은 내외적 변화에 의해 중
년기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매우 힘든 시기이다(박아청, 2000: 119-120). 중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실직, 재취업, 퇴직에 대한 불안감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김현경, 2000: 163-164; 김향은, 정옥분, 1992: 189-190; 
이응목, 유기웅, 2017: 73-74), 여성은 가정에서의 생활 스트레스(오명자, 김병욱, 김미례, 2008: 514-515)와 중년기의 심리적 어려
움(오명옥, 고효정, 박청자, 2000: 26-29), 더 나아가 신체적 변화(박혜숙, 김애정, 배경의, 2010: 59-61)도 크게 작용한다.

한편, 김미옥과 김경숙(2016: 170-171), 김수진과 김세영(2013: 181-185)은 중년기 부부의 부부친밀감,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
하고 있으며, Gove(1980: 345-362)는 고등학생, 신혼부부, 중년기 및 은퇴 직전의 사람들 중 중년기가 가장 신체적·심리적으로 긴
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재원과 이태진(2018: 158-160)은 남성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불안정, 최일림(2009: 608-609)은 여성의 
정신건강과 분노표현, 그리고 한경혜 등(2002: 220-221)은 중년기 남녀의 다양한 역할 즉, 자녀역할, 배우자역할, 직업역할, 부모
역할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40대의 자살원인의 과반수(52.6%)는 경
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고(연합뉴스, 2013), 성격차이, 경제문제, 고부갈등 등은 40대의 중년이혼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MBC뉴스, 2018).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년의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 혹은 삶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주영애, 최배영, 육영숙, 김현경, 이성건, 2011: 93-95).

삶의 의미는 삶 속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기 이후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08: 411).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함이라는 네 가지 
실존적 조건은 개인이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Yalom, 1980: 19). 인생의 후반부에 도달한 중년
의 삶의 의미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유경희, 주리애, 2011: 33-34; 지은주, 2018: 215-217), ‘가족과 타인을 위
한 봉사’, ‘홀로서기’, ‘자기 자신을 찾음’, ‘후회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분한, 김윤숙, 최지은, 전혜원, 정연, 2005: 
184-186). 뿐만 아니라, 자기성찰 및 긍정적인 인지적 재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찾고(이강진, 김영희, 2018: 706-709; 정문경, 
2018: 373-375), 삶의 의미와 마주한 중년의 성공적인 적응은 중년기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

중년기의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중년에게는 이 시
기의 변화들이 생소한 경험이다(김하나, 2009: 149-156; 김만기, 채경선, 2018: 145-146). 이러한 중년의 변화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일부 중년은 이로 인한 고통으로 우울과 불안 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중년은 고달픈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극심한 배신감과 억울함 및 분노, 자녀에 대한 미안
함을 경험한다(이경희, 한재희, 2015: 364).

하지만, 중년은 자신의 중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성찰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며, 외부로부터
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교적인 활동의 참여이다. 종교는 인간 존재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중요한 삶의 
영역이다. 종교는 행복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육체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향을 보인다(남보미, 왕은자, 2014: 114-115; 지영옥, 2013: 168-171). 종교는 인간실존의 위기를 극복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정과 위안을 주므로 종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기
영, 옥선화, 1991: 12-19; Madelene, 1981: 124-131). Allport와 Ross (1967: 432-443)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
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교적 활동을 위해 혹은 자신의 지위를 향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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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
구하기 위해 종교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장병옥과 이정우(1986: 57-59), 그리고 Vega, Kolody, Valle (1988: 597-605)는 
종교가 중년들에게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지원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이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중년기의 위
기감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두현정(2013: 78-87)에 의하면, 중년은 자조모임에 참석하여 변화를 시도하거나 갈등이 있는 상대방과 정서적 소통을 시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자기성찰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전환적 삶을 지향하고(강미정, 
2016: 45-50), 중년의 위기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아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김윤정, 한상길, 2018: 25-30). 
또한, 중년여성들은 자기표현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함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고(권도영, 2016: 23; 박지
윤, 이영호, 2015: 72-74), 요가, 춤, 혹은 걷기 등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킨다(김광현, 2010: 84; 김안득, 김한곤, 2012: 
160-161). 신기영 등(1991: 161-178)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발적 단체 성원의 지지는 중년기의 위기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몇몇 연구자들은 중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혹은 융합학문을 제안하고 있다. 안지선과 전혜정(2012: 65-75)은 은퇴를 앞둔 
중년기 남성은 가족간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은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은퇴자 혹은 은퇴를 앞두
고 있는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 자녀와의 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강민아, 양윤이, 
최나연(2017: 727)은 중년 남성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중재를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지금까지 중년의 삶의 의미, 실존적 공허,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년
의 변화, 중년의 변화에 따른 위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들로 중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건강한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 척도, 간이정신검사,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삶의 의미 척도 등을 사용한 양적연구들로 
이루어져 왔으며(유경희, 주리애, 2011: 31-32; 지은주, 2018: 215-217), 중년의 역할과 역할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를 통
한 중년의 위기극복, 그리고 종교 활동 참여 등을 통한 심리적 안녕감 등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양적연구들은 중년기의 삶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의 양상, 그리고 대처방식 등과 같은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비교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출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김정귀(2017: 63)의 단기출가 경험에 대
한 연구는 월정사 단기출가 수료 이후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출가경험을 탐색한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불교상담, 불교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담사례연구가 실시되었지만(권도영, 2016: 25-55; 김안득, 김한곤, 2012: 
148; 차정연, 2015: 481-482), 중년의 삶의 의미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그마저도 양적연구이거나 그 대상이 대학생으로, 중년
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탐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은 중년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년의 변화
를 겪는 내적인 경험들이나 어려움에 대한 현상들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년기
의 변화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단기출가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기
로 하였다. 단기출가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일대일 상담보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반응하며 자기이해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
이며(김정귀, 2017),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의 내·외적 변화에 처한 사람들의 단기출가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따라서 단기출가 행동을 결정하기가 쉽
지 않은 상황임에도 단기출가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단기출가경험의 변화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변화경험을 현재 삶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인터뷰와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3-14; Hill et al., 2005: 196-205)을 통해 중년의 
단기출가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다음의 측면을 탐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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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위기대처를 위한 행동인 ‘단기출가’ 경험의 동기, ‘단기출가’ 
경험이 중년의 변화를 촉진한 요인, ‘단기출가’ 경험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단기출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중년의 단기출가경험의 변
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단기출가를 통한 변화경험을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이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
의 단기출가와 현재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밝혀줌과 아울러 중년의 인지적, 정서적 경험과 중년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중년의 정신건강 예방 및 불교상담적 개입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단기출가 경험과 관련된 정
보와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시 기준
CQR은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단기출가 경험이 있는 중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또한 Hill (2011: 3-14)의 제안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연령, 단기출가 경험 등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의 조건을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단기출가 경험이 있는 중년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년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경험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대상의 연령대를 40대에서 60대로 제한하였다.

2) 연구참여자 모집과 선정과정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스님 추천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님들의 소개로 추천된 참

여자들로 자신이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 속한다. 먼저 스님들께 전화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목적, 인터뷰 초안, 
인터뷰 시간 약속 등 자세한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어 사전에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알도록 하였다. 스님들은 관련 참여자에게 연
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가 추천
이 되면 우선 해당 참여자와 통화를 하였고 미리 정해진 약속 시간에 맞추었으며, 참여자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직접 면담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터뷰 질문지를 연구참여자에게 확인시킨 후 연
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먼저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언제라도 그만둘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참
여자에게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확인시켰고 참여자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복사본에서는 자신들의 신
분이 충분히 비밀유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녹음은 전사되었다. 인터뷰 과정 중에는 정확한 전사와 참여자와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위하여 메모를 하
였으며 인터뷰 이후에도 참여자와의 경험에 대한 메모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에 대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1) 면접질문지 구성
문헌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인터뷰 질문지 초안을 검토하면서 질문이 적절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질문을 받았을 때 참

여자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상상해보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 질문이 여러 차례 재구성되었고 최종적
으로 3개의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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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및 자료수집
인터뷰 및 자료수집은 2019학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먼저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소요되는 시간, 녹

음 동의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50분 정도
가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년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중년들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합의

에 의한 질적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Hill, 2011: 3-14; Hill et al., 2005: 196-205; 손강숙, 2014 재인용)의 방법
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① 개별적인 분석단계 ② 개별 분석에 대한 교차검토 단계를 거쳐 불일치를 줄이고 ③ 감수를 거쳐 최종
적으로 합의에 따른 결정을 하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먼저 1개의 사례를 각각 축어록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내용
을 정리하였으며, 연구자 각자가 영역을 구성한 후 토의를 통해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영역을 구성한 후, 
합의팀이 모여서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토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각각의 사례별 핵심개념 구성과 1차 감수를 
받았다. 1차 감수본에 대해 연구자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핵심내용 및 교차분석에 대해 다시 감수 받았다. 합의팀은 감수자의 검
토 의견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수정 및 보완하였다.

표 2.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
연구문제 질문

1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는 어떠한가?
2 단기출가경험을 통한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3 현재 일상생활에서 단기출가 경험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1. 연구참여자의 기초 정보
사례번호 성별 연령 종교 종교 활동기간 단기출가 참여 사찰 단기출가 참여기간 단기출가 참여횟수

1 남 52세 불교 10년 월정사 2005.5.2-2005-5.27
(23일간)

1회

2 남 53세 기독교 16년 월정사 2005.1.-2005.2
(1달)

1회

3 남 65세 불교 20년 월정사 2014.9.-2014.10
(23일간)

1회

4 여 48세 불교 1년 월정사 2018.6-2018.7
(1달)

1회

5 여 54세 불교 7년 월정사 2018.6.-2018.6
(4주23일)

1회

6 남 65세 불교 25년 월정사 2004년 11월 1회
7 남 65세 불교 15년 월정사 2003. 11

(4주23일)
1회

8 남 60세 불교 5년 월정사 2018.7.1-7.23 
(4주23일)

1회

9 여 50세 불교 15년 월정사 2006.9-10 
(4주23일) 

2회

10 여 51세 불교 15년 월정사 2019.7 
(4주23일)

1회

11 남 62세 불교 1년 미만 월정사 2019.7 
(4주23일)

1회

12 남 50세 불교 35년 월정사 2014.9 
(4주23일)

1회

평균 56.25세 13.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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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 (2011: 3-14)에 의하면 CQR에서는 빈도수에 의하여 주제의 대표성이 결정되며 이야기의 빈도수는 숫자의 빈도율보다 더 
질적인 연구에 맞다. 범주의 빈도수는 참여자들의 수로 결정이 되며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 ‘드문’으로 표기된다. ‘일반적’은 모
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사례, ‘전형적’은 사례의 절반이상 혹은 ‘일반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례, ‘변동적’은 적어도 두 사
례 이상 혹은 ‘전형적’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례를 말한다. 그리고 ‘드문’ 사례는 참여자가 15명이었을 경우 2-3명을 ‘드문’으로 표
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1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적’은 11-12사례, ‘전형적’은 6-7사례, ‘변동적인’은 3-4사례이
며, 1사례는 ‘드문’으로 표기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의 전체 요약은 아래 <표 3>과 같다.

1.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인지적인 측면 영역에서 ‘나

는 누구인가?’ 실존에 대한 질문(드문, 1),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전형적, 6)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정서적인 측면 영
역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드문, 1),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변동적, 3)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표 3. 연구결과 전체 요약
연구문제 영역 범주 사례 수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 인지적인 측면 (1) ‘나는 누구인가?’ 실존에 대한 질문 드문(1)
(2)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전형적(6)

정서적인 측면 (1)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드문(1)
(2)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변동적(3)

단기출가 경험을 통한 
변화 요인

자기를 경험 (1) ‘나’를 만난 시간 전형적(6)
(2)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 드문(1)

진정성을 경험 (1) 부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드문(1)
(2) 스님을 닮고 싶은 마음 변동적(2)
(3) 도반을 닮고 싶은 마음 변동적(2)

현재 일상생활에서 
단기출가 경험의 활용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1)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됨 변동적(4)
(2) 행동 패턴을 수정함 일반적(5)

사회환경과의 관계 변화 (1) 공존의 관계로의 변화 전형적(7)

표 4.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
영역 범주 사례 수

인지적인 측면 (1) ‘나는 누구인가?’ 실존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드문(1)
(2)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으로 인해 전형적(6)

정서적인 측면 (1)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드문(1)
(2)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변동적(3)

1) 인지적 측면
(1) ‘나는 누구인가’ 실존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삶이 힘들었어요. 제 편이 없었죠.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자고 쉬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 순간이 왔어요.” <연구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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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으로 인해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 6>
“나는 ‘일만하는’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 1>
“나는 ‘남을 위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 5>
“나는 ‘아프고 슬픈’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 4>
“나는 ‘혼자가 편한’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죽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는 ‘독불장군?’이었다.” <연구참여자 2>
2) 정서적인 측면
(1)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너무 일만하고 살다가 문득 제 자신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왔어요.” <연구참여자 6>

(2)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의 반복이었죠. 쉼이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일이 잘 안되고 자연스럽게 쉬게 된거죠.” <연구참여자 12>
“지나가다가 들렀더니 한 달 동안 쉴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마 그때 힘들었었나 봐요.” <연구참여자 7>

2. 단기출가경험을 통한 변화 요인
단기출가경험을 통한 변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기를 경험, 진정성을 경험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자기를 경험 영역에

서 ‘나’를 만난 시간(전형적, 6),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드문, 1)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진정성을 경험 영역에서 부처님을 닮고 싶
은 마음(드문, 1), 스님을 닮고 싶은 마음(변동적, 2). 도반을 닮고 싶은 마음(변동적, 2)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1) 자기를 경험
(1) ‘나’를 만난 시간

“삭발을 하고 묻고 그리고 땅에 3,000배를 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3,000배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
갔어요. 제 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연구참여자 8>

“새벽의 그 차가운 공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시감 같은 것요.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그때 느꼈어요. 지금도 그런 공기를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연구참여자 2>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종이 울리기까지 한 5분도 안 될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
아요. 그때 저는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저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
어요. 제가 저인걸 아는거죠. 제 안에 저가 보였어요. 그냥 저요.” <연구참여자 7>

“보궁으로 올라가면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괴로움을 토해내는 시간이었
어요. 큰 소리로 마루 질러댔어요. 정말 제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모든 번뇌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의 괴로움을 벗
어낸 그 순간, 그게 저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연구참여자 11>

표 5. 단기출가경험을 통한 변화 요인
영역 범주 사례 수

자기를 경험 (1) ‘나’를 만난 시간 전형적(6)
(2)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 드문(1)

진정성을 경험 (1) 부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드문(1)
(2) 스님을 닮고 싶은 마음 변동적(2)
(3) 도반을 닮고 싶은 마음 변동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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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묵언이에요. 묵언을 하면 모든게 자기에게로 향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되는데 조금 지나면 저를 만나는 시간이 와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가여워지기도 하고 제가 안쓰러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삶
을 살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죠.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도 보여요. 묵언을 하면 그 화를 보게 되는 힘이 생겨요. 화두가 되니까요. 뭐
든 올라오면 다 보이기 때문에 예전의 욱하던 성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면 그냥 지켜보기만 할뿐 제가 화에 끌려다
니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12>

(2)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
“저를 찾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제 나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나봐요.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

아요. 단기출가는 그런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동안 제 삶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얻었어요. 앞으로도 저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본거죠.” <연구참여자 5>

2) 진정성을 경험
(1) 부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보궁에 삼보일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저 자신이 느껴졌어
요.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이잖아요, 부처님의 삶을 닮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8>

(2) 스님을 닮고 싶은 마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대 스님을 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의 삶, 스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

가 없어요. 그 눈빛은 오직 자비만 있었어요. 나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 눈빛만 봐도 진정으로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
무 좋았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연구참여자 1>

(3) 도반을 닮고 싶은 마음
“마지막 날 도반이 제 발치에서 저에게 절을 했어요. 마치 제가 부처님인 것처럼 절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평소에 그 도반이 

한 모든 행동을 존경했는데 그런 도반이 저에게 진심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반이 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0>
“세속에서 남들에게 나쁜 짓 이라는 건 다하고 살았는데 저를 부처처럼 대하면서 도반이 저에게 108배를 했어요. 그 마음이 느

껴졌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났어요. 지금까지 모든 잘못한 행동을 참회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도반에게 절을 했죠. 부처님께 절
을 올리듯이 마음을 다해서 108배를 올렸어요.” <연구참여자 12>

3. 현재 일상생활에서 단기출가 경험의 활용
현재 일상생활에서 단기출가 경험의 활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사회환경과의 관계 변화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영역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됨(변동적, 4), 행동 패턴을 수정함(일반적, 5)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사회환경과의 관계 변화 영역에서 공존의 관계로의 변화(전형적, 7) 1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결
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현재 일상생활에서 단기출가 경험의 활용
영역 범주 사례 수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1)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됨 변동적(4)
(2) 행동 패턴을 수정함 일반적(5)

사회환경과의 관계 변화 (1) 공존의 관계로의 변화 전형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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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1)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됨

“이젠 누구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보이려고 무척 애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이 보였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4>

“일만 했어요. 제가 워낙 스마트해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막 대하고 함부로 일을 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
니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내가 최고고 내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12>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제가 힘든 만큼 제 
주위 사람들도 힘들었던 걸 알았어요. 이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5>

(2) 행동 패턴을 수정함
“새벽에 일어나고, 땅바닥에 절을 하고, 그 모든 행동들이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거

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매일 일어났어요. 하루를 참고 1주일을 참고 2주일을 참았어요.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
어요. 아, 그런데 2주일 이후에 알게 됐어요. 이런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걸요. 2주 이후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어요. 새벽
에 일어나는 것도 몸이 반응해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절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힘든게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항상 바른 자
세로 앉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좀 있어봐, 생각 좀 해보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지금까지도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연구참여자 7>

“속세에서는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를 바로 끊었어요. 담배를 못 피우니까요. 금연은 당연한거고요. 모든게 절에서 하던대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출가 이후에는 별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게 없었어요. 거기에
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말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단기출가가 준 경험의 의미가 기
준이 된 거죠.” <연구참여자 2>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앞에서 108배를 했어요. 그동안의 제 행동을 진심으로 참회했죠. 너희들이 잘 못 한게 아니라 내가 잘 못 
한거다라고 참회했어요. 지금도 제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미가 보이면 애들이 아빠 절에 갈 때가 된 거 같다고 이야기해
요.” <연구참여자 12>

“제 마음대로 제 기준대로 하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졌어요. 설거지 빨래 이런 집안일
도 단기출가 이후에는 제가 도맡아서 해요. 그런 작은 일들이 저와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 위주로 해야 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연구참여자 8>

2) 사회환경과의 관계의 관계 변화
(1) 공존의 관계로의 변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
람의 입장이 되면 뭐든 다 이해가 되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면 단기출가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직
접 경험한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9>

“제가 자신을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삶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졌어요. 봉사하는 삶 나누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아요. 항상 
마음이 행복하죠. 주변 사람들이 제가 너무 행복해보여서 좋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혼자서는 살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지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친정 같은 곳이죠. 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게 더 많다고 느껴요.” <
연구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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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힘들 때 여기서 만난 도반한테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심으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가족도 안해주는 걸 그분이 저를 다독여줬어요. 혼자가 아닌 걸 느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1>

“지금은 시간이 나면 일주일에 2-3일은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요. 장애인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나면 와서 봉사활
동을 해요. 요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기회가 되는대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의 단기출가 경험에 관해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인지적인 측면 

영역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실존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으로 인해’ 2개 범주가 도출되었
다. 실존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들은 단기출가 경험을 통해 나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누
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 방법은 ‘나를 온
전히 경험’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영역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템플스테이 참여 동기로 ‘휴식(진영재, 2010: 369-370)’, ‘쾌적한 환경에서의 휴식과 휴양을 경험(김정민, 
2011: 627-628)’이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단기출가경험이 자신을 변화하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자기를 경험, 진정성을 경험’의 2개 영
역이 도출되었다. 자기를 경험 영역에서 ‘나’를 만난 시간,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기를 경험하는 방법
은 단기출가 경험 중 참회를 통해 ‘나’를 뒤돌아보는 것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절을 하고 
절을 받으며 절을 받는 상대를 부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나’의 지금을 살펴보고, 나
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통해 ‘나’의 미래를 내다보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성을 경험 영역에서는 부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스님을 닮고 싶은 마음, 도반을 닮고 싶은 마음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단
기출가에서 만난 부처님, 스님, 도반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일종의 모델링을 경험함으로써(Bandura, 1977; 임규혁, 임웅, 2016 재
인용: 166-167),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존중받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타인을 존중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단기출가 경험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사
회환경과의 관계 변화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영역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됨, 행동 패턴을 
수정함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기출가를 통해서 나만 존재하던 삶이 너와 나의 삶으로, 나만의 고통이던 삶
이 모두의 고통인 삶으로 객관적인 인식이 확장되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나’에 집착하지 않는 삶으로, ‘일’ 중심적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된 변화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정서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일찍 일어남이 돌아와서도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금연, 금주 등이 가능해지는 행동 패턴의 수정 또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과의 관계 변화 영역에서 공존의 관계로의 변화 1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지지를 받음과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타인을 지지하고, 타인과 관계하고, 타인과 나눔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험의 결과
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은 주로 나를 위해서 보내던 시간을 ‘나누는 것’이었다. 나
누는 곳은 가족, 직장, 사찰, 장애인 시설로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내고, 직장 동료들에게 내 경험을 통한 지혜를 나누어주
고,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실천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갈 곳이 생김’
으로써 봉사활동을 하러 가지만 그런 곳이 있는 자체가 행복함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찰에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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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의 중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중년들이 내가 ‘누군가와 함
께 있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형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봉사)하는 나누는 경험은 지속적으로 
타인을 만나고 공감하고 나누는 힘이 되고,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으로, 중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제공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단기출가가 중년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실존 문제에 맞서 ‘스스로’ 찾아 나서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를 ‘표현’하
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진정한 ‘자기를 발견’, 만남을 통해 남은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생각하게 되고, 이후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의 단기출가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경험에 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추후 
중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출가의 효과를 초점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단기출
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것과 관련된다. 단기출가를 사찰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참여자들이 경
험한 의미를 중심으로 한 효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단기출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년을 대상으로 하여 단
기출가 경험이 중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종교에 기반 
한 단기출가가 종교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일상에 미친 영향 및 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종교에 기반 한 프로그램의 일
상에의 전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찰에서 운영 중인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형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출가 및 단기출가를 함께 다룬다면 단기출가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도 있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기출가에 참여한 중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청년, 노년 등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출가의 효과를 도출하고 대상의 연령대별 경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연령대별로 효과적인 단기출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
여자들의 단기출가 시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2년 이내, 5년 이내 등의 연구시기를 지정하여 연구를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월정사에서 단기출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지역의 사찰에서 단기출가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면 일반화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고 내·외적 변화에 처한 사람들의 단기출가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단기출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중년의 단기출가경험을 통한 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단
기출가를 통한 변화경험을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였다. 이를 위하여 단기출가 경험이 있는 40대~60대 중년 
12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고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의 단기출가 동기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인지적인 측면 영역에서 ‘나는 누
구인가?’라는 실존에 대한 질문,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단기출가 경험이 자신을 변화하
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한 결과, 자기를 경험, 진정성을 경험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자기를 경험 영역에서 ‘나’를 만난 
시간,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진정성을 경험 영역에서 부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스님을 닮고 싶은 마음, 도
반을 닮고 싶은 마음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셋째, 단기출가 경험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 앞
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 발견, 사회 환경과의 관계 변화의 2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추후 중년을 대상
으로 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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